
[사회 공헌] 코스콤, 사랑의 연탄나눔 ‘노사 하나되어’

 

□ 코스콤(사장 정지석)이 저소득층의 추운 겨울나기에 도움을 주고자 한 달간 다채로운 봉사활동

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.

□ 코스콤 정지석 사장과 박효일 노동조합 위원장 등 임직원 30여명과 노조 집행부는 지난 22일

‘(사)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‘ 단체에 총 1만2천여장의 연탄을 기부하는 사랑의 연탄

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.

□ 이번에 후원한 연탄은 시민단체와 영등포구가 연계해 선정한 서울시내 저소득가정 약 40가구로

전달 될 예정이다.

□ 임직원들과 함께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에서 1천200여장의 연탄을 배달한 정 사장은 “소외된 우

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준비하는데 부족하나마 도움되었으면 좋겠다”고 전했다.

□ 함께 구슬땀을 흘린 박 노조위원장도 “앞으로도 뜻깊은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노사가 하나되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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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”고 말했다.

□ 이 밖에 코스콤 임직원 10여명은 지난 8일 영등포구 내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을 위한 ‘희망의 집

고치기’ 봉사활동으로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거주공간 장판시공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.

□ 지난 5일에는 임직원과 가족들 40여명이 파주 자원서원을 찾아 문화재 보호 환경정화 봉사활동

을 진행하였다.

 


